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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절:  로마서 15: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도 변함 없이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
별히 캄보디아 UBF 에 이루신 놀라운 새 일과 하나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역사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023년 캄보디아 UBF 역사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 죄와 허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나 다만 크신 하나님의 은
혜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부족한 발표이나 하나
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캄보디아 UBF
에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2023년 태국 아시아 지부장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는 캄
보디아에 돌아가서 로마서 15:6말씀을 주일 광고 때마다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5:6 “한 마음과 한 입으
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님
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요셉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간호대학 개척 역사는 시난 페트라 목자를 열매로 허락하셨습니다. 시난 
페트라 목자는 누가복음 5장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4월 부활절 수
양회 때 목자 선서를 하였습니다. 

 

올 해 초 시난 페트라 목자의 동생 티다 자매님이 어머니와 함께 프놈펜에 와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
다. 또 같은 마을의 친척 삐써이 자매님도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 양들에게 프놈펜은 새로운 곳이었고 장막에 머물며 신앙도 배우고 대학도 다닐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자매 장막이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고 초신자를 위한 18단계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삐써이 자매님의 초청으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리다, 낌히은 형제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삐써이 자매님과 티다 자매님은 친구들을 예배에 열심 히 초청하였습니다.



 
4월에 부활절 수양회를 가지며 좋은 숙소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말씀도 들으며 시난 페
트라 목자님이 선서를 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에 시카고 서요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이를 통해 이드림 2세 선교사가 시카고에
서 인턴 생활을 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척을 섬겨 주신 화랑센터 윤폴 목자님도 보내 
주시고 프놈펜 35개 대학 개척의 기도제목도 주셨습니다.

8월에 캄보디아 UBF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다, 삐써이, 리다, 끔히은, 썸본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여 소감을 나누고 삶도 나누었습니다.
수양회 주일 메세지는 시난 뻬뜨라 목자님이 막 8: 29 주는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여 양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4학년 선배들의 소감과 세족식도 가졌습니다. 이후로 리다 형제님이  주일 사회자로 섬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9월에는 캠퍼스 기도모임도 하고 형제 장막 시작을 시작하여 리다, 끔히은 형제님들이 좋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주일 말씀공부(총 5강) 통해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재 저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루디아 선교사님 작정 헌금을 계기로 시난 뻬트라 목자가 1학년 후배들을 위해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
습니다. 또 이들은 매주 영어로 요절을 암송하여 발표합니다.

10월부터 형제장막, 자매장막 각각 매일 성경읽기 기도모임을 갖고 있고  이요셉 선교사님께서 늘 이들
을 섬겨 주십니다.페트라 목자는 1학년 GBS도 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 양들의 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고 시엠립에서 프놈펜에 왔습니다. 
그 때 친척들과 어머니들까지 오셨는데 총 17명이 오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도 방문하고 바베큐 파티도 참석하여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티다 자매님의 사촌 동생인 고3 씨앙 자매님과 헹낌 자매님도 예배에 오기 시작하여 이제 1학년 양들은 
후배를 섬기는 목동 훈련을 받고 있으며 사도팀 1기라는 팀 이름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사도팀 4명이 성장하고 시난 페트라 목자님이 목자로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루디아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께서 소천하셨지만 헌신적으로 캄보디아 역사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요셉 선교사님께서 늘 양들과 함께 하는 사랑으로 양들의 아버지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예배 반주와 주일 서빙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베카 선교
사님께서 재정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 기도제목
*선교사님 세 가정의 합심 동역
*시난 페트라 목자의 국가고시 합격과 직장. 장래 방향
*사도팀 (티다, 삐써이, 리다, 낌힌)의 성장과 학과 공부 승리



*고3 학생들이 장막 생활하며 예수님을 알아 가도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마디: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 


